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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동포 2세, 모국 체험 위해 방한
- 18일 김포공항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 24명 입국...1주일간 모국 체험

- 재외동포청, 영주귀국이 어려운 사할린동포 2세를 위해 모국 방문사업 추진 

□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모국을 체험하기 위해 18일에 김포공항을 통해 

입국한다. 방문자들은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(평균연령 78세)로서 

러시아 사할린에서 21명, 기타 러시아 지역에서 3명이며, 24일에 출국한다.

□ 재외동포청은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

2세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모국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 ㅇ 본 사업은 부모가 사망해 모국과의 유대가 약화된 사할린동포 2세들의 

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

취지로 마련됐다.

□ 참가자들은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, 최근 APEC이 개최된 경주와 

문경새재, 단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을 정취를 체험한다. 

또한, 국내에 거주 중인 형제, 자매 등 친지들과 재회하는 시간도 갖는다. 

□ 재외동포청은 ｢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

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,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

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.



 ㅇ 아울러,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사할린 등 해외 거주 자녀나 손주들을 

만날 수 있도록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난 10월에 사할린동포 

2~3세 40명이 방한했다.

□ 한편, 사할린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1세 21명도 이번에 함께 

모국을 찾는다. 본 사업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적십자사가 

시행한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모국 방문이 사할린동포들이 한민족의 

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,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

되길 바란다”며, 이어 김 청장은 “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

귀기울이면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할 

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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